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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 신분이 된 류현진(31)이 LA 다저스에 잔류할 것으

로 예상됐다.

7일‘OSEN’에 따르면 다저스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

는 다저스웨이는 6일 류현진의 미래를 전망했다. 매체

는“류현진이 FA 시장에 나가면 2년 3,000만 달러 또는 

3년 3,600만 달러의 제안을 받을 것으로 본다. 다저스

의 퀄리파잉 오퍼(QO)를 받아들이거나 다저스와 FA 계

약으로 잔류할 것으로 예상한다”고 전했다.

다저스는 2일 류현진에게 1년 재계약 제시를 의미하는 

퀄리파잉 오퍼를 했다. 퀄리파잉 오퍼는 원소속팀과 FA 

선수의 1년짜리 재계약이다. 연봉은 메이저리그 상위 연

봉 125명의 평균 연봉으로 결정된다. 

올해는 1,790만 달러다. QO는 보통 대어급 FA 선수들

에게만 제안이 간다. 기간은 짧지만 거액의 연봉을 줘야

되기 때문이다. 대신 선수가 QO를 거절하면 지명권을 

얻을 수 있다. 

노바크 조코비치(31·세르비아·사진)가 남자 테니스 

2018시즌을 세계 1위로 마쳤다.

7일‘조선일보’에 따르면 조코비치는 5일 발표된 남자

프로테니스(ATP) 단식 세계 1위에 올랐다. 조코비치는 

2위 라파엘 나달(스페인)이 발목 부상 탓에 11일부터 열

리는 ATP 파이널스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1위로 올해를 

마치는 게 확정됐다. 

조코비치가 세계 1위로 시즌을 마치는 건 2011년, 

2012년, 2014년, 2015년에 이어 5번째다. 조코비치보다 

세계 1위로 시즌을 마감한 횟수가 많은 건 은퇴한 피트 

샘프러스(미국·6회)뿐이다.

올해 초만 해도 조코비치가 시즌을 1위로 마칠 것이라

고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. 그도 그럴 것이 조코

비치는 팔꿈치 부상으로 지난해 7월 메이저 대회인 윔

블던 이후 코트를 떠났다. 올해 1월 호주 오픈에 복귀

했지만, 16강전에서 정현(22·세계 25위)에게 0대3 완패

를 당했다.

이후 조코비치는 수술대에 올라‘테니스 선수의 생명’

“류현진, 2년 3,000만 
- 3년 3,600만 달러에 잔류할 것” 

리빌딩 조코비치, 정상 우뚝

매체는 현재 FA 시장에서 선발 투수를 평가했다. 패트

릭 코빈, 찰리 모튼, 네이선 이오발디, J.A. 햅, 댈러스 카

이클은 FA 시장에서 확실한‘선발 빅5’로 꼽았다. 5명 

모두 에이스로는 모자라지만, 우승을 다투는 컨텐더 팀

의 2~3선발 능력을 지닌 대단히 단단한 선발 투수라고 

평가했다.

다저스웨이가 예상하는 류현진의 FA 시장 가치는 2년 

3,000만 달러에서 3년 3,600만 달러이다. 평균 연봉은 

줄어들지만, 다년 계약으로 총액은 더 많이 보장받을 수 

있다. 지금까지 나온 2~3년 다년 계약의 금액 중에서 가

장 좋은 예상이다. 다저스웨이는“결국 류현진은 QO를 

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다저스와 FA 협상으로 다년 계약

을 맺거나 다저스에 잔류할 것으로 본다.”고 전했다. 

날씨와 한인 커뮤니티 등 환경적인 요인, 투수친화적

인 다저스타디움, 허니컷 투수코치 등도 류현진이 다저

스에 남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.

이라는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. 2007년 3월 19일(세계 

10위)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단 한 번도 톱10에서 벗어난 

적이 없었던 그의 랭킹은 지난 5월 22위까지 내려갔다.

조코비치는 팔꿈치 수술 후 남자 테니스에서 중요도

가 50%가 넘는다는 서브를 통째로 바꿨다. 팔꿈치에 무

리를 주지 않기 위해 서브 속도를 버리는 대신 날카로움

으로 승부했다. 

결국 조코비치는 올해 윔블던과 US 오픈을 제패했다. 

스포츠

같은 해 세계 20위권 밖에 있다가 1위로 시즌을 마친 건 

조코비치가 ATP 역사상 처음이다.

조코비치가 주변에서“끝났다”는 말을 들은 건 이번

이 처음이 아니었다. 그가 막 세계 테니스 정상급 무대

에 섰을 때인 2007~2008년에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. 기

술로선 최고의 평가를 받았지만, 툭하면 경기를 중도에 

포기하고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했기 때문이다.

전문가들조차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증상에 조코비치

는 뼈를 깎는 식단 관리를 해법으로 택했다. 피자집 아

들이었지만 밀가루 단백질의 일종인 글루텐과 유제품, 

설탕을 끊었다. 그리고 보란 듯이 세계 1위 자리에 올

랐다. 

이를 바탕으로 직접 쓴 책‘이기는 식단(Serve to Win)’

에서 조코비치는 이렇게 서술했다.“2012년 1월 5시간 

53분 동안 이어진 호주오픈 결승에서 나달을 꺾은 후 

내가 원했던 단 한 가지는 초콜릿이었다. 초코바의 아

주아주 작은 네모 조각 하나를 입안에 넣고 혓바닥 위

에서 녹였다. 세계 1위가 되기 위해 내게 허락된 양은 딱 

그만큼이었다.”

숨은그림찾기 정답

◎ 숨은그림찾기 문제는 P32에 있습니다.


